
[보도자료] “제주 생갈치를 항공직송으로 새벽에 받아요” 쿠팡 배
송 혁신에 제주 어민·중소업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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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창해수산 직원들이 생갈치 상품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싱싱한 새벽경매 생갈치·옥돔 등 주 6일 항공직송�유통업계 최초
제주에서 600km 떨어진 수도권 와우회원도 주문 다음날 새벽 현관 앞 도착
제주 어민, 중소 수산물업체 매출-고용 확대..”지역 시장에서 전국으로 판로 확대”

2025. 08. 08. 서울 – 쿠팡이 제주에서 갓 잡은 생갈치와 옥돔 같은 싱싱한 수산물을 다음날 고객에게 새벽배송하는 ‘항공직송’ 서
비스가 도입 한 달 만에 현지 어민과 전국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벽에 잡은 제주 수산물을 냉동 절차 없이도 싱싱한
생물 상태를 유지, 항공기와 쿠팡 물류망으로 전국 소비자에 새벽배송하는 사례는 쿠팡이 처음이다. 어획량 감소와 폭염 등 기후변
화, 오프라인 판로 위축에 어려움을 겪는 현지 중소 수산물업체의 판로를 전국으로 넓혀 매출과 고용증대를 돕는 한편, 전국 쿠팡
고객들은 새벽배송으로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갓 잡은 제주산 생갈치를 600km 떨어진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쿠팡은 지난달 1일부터 제주산 생갈치와 옥돔 등 수산물을 항공직송을 통해 전국 와우회원들에게 새벽배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
다. 경매가 열리지 않은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주 6일) 구매 가능하다. 와우회원은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까지 상품
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주의 냉동갈치를 구매해온 고객들은 맛과 풍미, 선도가 뛰어난 생갈치를 집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 한림 앞바다에서 갓 잡은 갈치를 600km 가량 떨어진 수도권 지역 고객도 새벽배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쿠팡이
올 초 제주에 신선식품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한 만큼, 제주 와우회원들에게도 생갈치 등 싱싱한 수산물이 새벽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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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으로 출발할 쿠팡 배송차량에 생갈치가 실리는 모습
항공직송은 현지 수산물업체가 제주 한림수협위판장과 서귀포 위판장 등 제주 수산물 경매장에서 오전 6시 전후로 생갈치를 낙찰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현지 수산물업체가 오전 동안 검품·검수와 세척·손질, 진공포장을 마치고 고객 주문에 맞춰 송장처리를
한다.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패키지로 포장한 상품은 오후 항공편을 통해 김포·김해공항에 도착하고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거쳐 전국 고객에게 익일 오전 7시까지 새벽배송된다.

그동안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 100개 이상 물류 인프라를 통해 전라도·경상도 등지의 전복이나 수산물을 오전에 확보한 즉시 검
품과 검수, 송장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산지직송을 해왔다. 그러나 은갈치 등 제주산 수산물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물리적 한계
가 존재했다. “어떻게 하면 전국 고객이 얼리지 않은 싱싱한 제주산 수산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쿠팡 로켓프
레시팀은 상품 출고부터 최종 배송까지 쿠팡이 책임지는 ‘엔드투엔드’(End-to-End) 물류 프로세스에 항공기 운송방식을 결합하
는데 성공했다.

◇항공직송 한 달 만에 생갈치 전국 고객에 호응�“현지에 신규 공장 오픈, 고용 확대”
제주산 수산물의 항공직송은 출범 한 달 만에 현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루트로 급부상했다. 제주 수산물업체 창해수산
는 갈치와 옥돔으로만 연말까지 2~3억원의 매출을 전망한다고 했다. 창해수산 문성익 대표는 “지난 7월 한 달간 매일
150~200kg(200~300세트) 규모의 생갈치가 쿠팡을 통해 전국에 새벽배송됐다”며 “향후 생산량을 늘려 하루 700~1000개 세트
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항공직송 생갈치 수요가 급증하자 창해수산은 최근 150평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신규 오픈했고, 직
원 15명을 추가 고용했다.



2009년에 설립한 창해수산의 사업은 그동안 제주 동문시장이나 지역 농수산업체 납품, 2~3일 소요되는 냉동 수산물 선물세트 택
배에 머물렀다. 그러나 날씨가 안 좋으면 제주 관광객 유입 인원이 줄어 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은 하루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고, 판
로가 끊긴 지역 수산물 공장들도 여럿 문을 닫았다고 한다. 하지만 창해수산 직원들은 “쿠팡을 통해 유통 판로가 한정적이었던 생
물 수산물의 판로가 전국으로 확대돼 제주 수산물업체와 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귀포 수협 김미
자 조합장도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데 쿠팡의 물류시스템이 이를 해결했다”며 “클릭 한 번으로 청정 서귀포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국민이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해수산 직원들이 새벽 경매장에서 잡은 생갈치를 손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서귀포 어민들이 정성껏 잡은 생물이 하루도 안 돼 전국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건 유통망의 혁신적인 변화”라며 “어획량 감소와 판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어가와 수산물업체들이 다시 숨통
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청과 수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쿠팡은 항공기로 새벽배송이 가능한 수산물을 늘릴 계획이다. 민어나 가자
미, 오징어·뿔소라·성게 등 다른 수산물도 어획 시즌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제주 지역의 더 많
은 중소업체와 어민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항공편을 활용해 이들의 전국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고객을 위한 배송과 상
품 개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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